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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높은 곳을 향하는 하이랜드 교회                   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! (요 10:11) 
 

 
 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

*기    원 묵  도 

*신앙고백 사도신경 

*찬    양 
• 삶의 예배 

• 십자가 군병 되어서(찬353) 

기    도 김승모 집사 

성경봉독 요한복음 19장 1–16절 

특별찬양 아름다운 그 이름 -찬양대- 

설    교 
“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…”  

-박현수 목사- 

광    고 인도자 

찬    양  어둔 밤 쉬 되리니(찬330) 

*봉헌기도/축도 박현수 목사 

2024 교회 표어 
 

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! (요 10:11) 

   ◀ 광고 ▶ 
• 당회: 오늘 친교 후 당회장실 
• 성경읽기 세미나(13주 예상): 8/25 주일 친교 후 부터 
• 친교:이번주– 김용성 집사 가정/ 다음주- 김영붕 장로 가정 
• 출타: 김용성 집사 가정 
• 협력기도: 권순조 권사, 이오덕 집사(다리 수술 후 회복) 
• 다음주 기도: 황인성 집사/ 금요예배 기도: 서정아 권사  
• 8월 뒷정리: 4구역 

◀내 실력이 아닙니다!▶ 
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.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올림픽에서, 제
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, 한국은 금메달 9개, 은메달 7개, 동메달 5개로, 금메
달 집계 우선 순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미국 중부와 프랑스 간의 시차는, 프
랑스가 7시간 빠르기 때문에, 많은 경기들이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시작하여, 
오후가 되면 모든 경기를 마칩니다. 그리고 한국보다는 7시간 느리기 때문에, 
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경기가 이어집니다. 그래서 사람들
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응원하기도 합니다. 그러다가 메달이
라도 받게 되면 무척이나 기뻐합니다.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, 선수들이 메달을 
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렇지만 내 나라가 이겼
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얻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목이 아플 정도로 응원을 합니
다. 그리고 내 나라 선수가 이겼을 때에는, 마치 내가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을 얻
는 것입니다. 이번에 한국은, 펜싱, 양궁, 사격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
우리 민족은 쏘고, 찌르는 것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하지만 한국 
민족이라고 해서 모두 쏘고 찌르는 것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. 이는 선수들이 잘
한 것이지, 그것이 내 실력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로 
엮여서, 그것이 마치 내 실력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신앙 생활도 마찬
가지입니다.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유명해지고, 교회가 부흥하여 이
름이 나게 되면, 사람들은 그 유명한 교회에 등록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
합니다. 유명한 목사님의 영성이 마치 자신의 영성인 것처럼 느껴지고, 큰 교회
의 성장이 곧 자신의 영적 성장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
그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.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-박목- 
 

  ◀ 교회를 섬기는 분들 ▶ 
 
담임 목사 박현수  
E.M 목사 홍정모(Abraham) 
교육강도사 신준식(James, 유초등부)      
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종 
성가지휘 강수경  
반주   Adam Kastler      
찬양팀  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     
 

◀ 후원 선교사 ▶ 
 
케냐 – 강충만 
캄보디아 – 김석훈 
NOVO(NK) – 서예레미야 
니카라구아 - 정연효 
REI – James Kang 
Global Hope – 조용중 
*우리는 교인의 1%를 선교 보
내는 1% 챌린지 교회입니다! 

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. 
• 금요 찬양 예배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
• 토요 새벽기도회: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
• Youtube QT 방송: 화요일, 목요일 


